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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dietary habits and food intake and 

impulsiveness and aggression in the 6th grade students(boys 53, girls 37, N=100) of the elementary school 

in Chuncheon area.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survey on dietary habits and foods 

intake, the score of "I eat a balanced diet that consists of boiled rice, soup, and more than two side dishes" 

was the highest as 4.31±0.96 while the score of "I watch TV or read a book during having a meal." was 

the lowest as 3.16±1.36. The girls had better score than boys for "I eat slowly." while the boys had better 

score than girls for "I exercise every day."(p<0.01). Total scores of dietary habit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sexes. For having fruits, girls(4.28±0.77) ate them more frequently than boys 

did(3.81±1.02) but for having soda drinks, boys(2.85±1.10) drank more frequently than girls did(2.32±1.11) 

(p<0.05). The total scores of impulsivenes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sexes(boys 2.60±0.93 

vs. girls 2.57±0.99), but those of aggress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between the boys(3.01±0.79) 

and the girls(2.63±0.78). The score of total dietary habits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at of 

aggression(r=-0279, p<0.01) but not with that of impulsiveness. The frequency of 'having milk and milk 

products' and all processed foods ha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 scores of impulsiveness and 

aggression(p<0.01). Especially, the total score of having processed foods had highly positive relationships with 

impulsiveness(r=0.656, p<0.01) and aggression(r=0.614, p<0.01). In conclusion,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a good dietary habits and to reduce the frequency of having processed foods for children's good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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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사회는 지식 중심의 입시위주 교육과 핵

가족화, 산업화로 인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아이들의 정서가 메마르고, 또한 인

터넷, 스마트폰 등 늘어난 정보 통신 매체의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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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용 증가로 인해 각종 유해 사이트에의 노출

도 증가하여 아이들은 도덕적 불감증 및 폭력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Lee 

GOㆍChung NY 2008).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병

리현상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동 및 청소년들 사

이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왕따나 집단 따돌림, 

자살 등 심각한 문제를 대중매체를 통해 자주 접

하고 있으며,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 해결방안으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재강조 되

고 있다.

인성은 인품, 성품, 사람됨 등으로 표현되며 사

회적 역할을 수행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여 지는 

한 개인의 전체적인 인상으로, 바람직한 인성 형

성은 성공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의 밑거름이 

된다(Choi KM 등 2008). 인성은 유전적 바탕 위

에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기 때문에 어렵기

는 하지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인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과 환경, 두 가지 

요인 중 유전은 이미 고정된 요인이므로, 우리가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환경 요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인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의 하나로 식생활을 빼놓을 수 없다. 한 

개인의 식생활은 개인의 기호, 심리상태 그리고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아 형성되며 이는 영양상태, 

체격이나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 등

에 영향을 미친다. 식습관에 따라서 신체발육과 

개인의 심리상태 및 정서발달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된 바 있고(Robert BS 1979), 우리가 매일 섭

취하는 음식은 공복을 충족시키고 열량 및 영양

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 및 정신생

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Kim YI 

2010). 따라서 최근 아동 및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주목되고 있는 식생활 

문제들이 이들의 성격, 나아가 인성 형성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식생활의 변화와 가공기술

의 발달에 따라 편리성과 기능성을 중시하는 가

공식품의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

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은 간식 섭취

시 과일 및 우유 등의 식품 보다는 과자ㆍ음료수

ㆍ빵ㆍ라면 등 고당분, 고지방, 고나트륨 함유 식

품을 간식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 MHㆍYoon KS 

2009). 가공식품의 섭취 증가는 특히 성장기 아동

에게 영양적인 불균형과 자극적 입맛의 습관화로 

인한 편식을 초래할 수 있는데, 편식하는 사람일

수록 괴벽이 있고 남의 눈치를 잘 보며 신경질이 

많은 등 개인의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 보고 된 바 있다(Erhard D 1971 ; Kim KN 

1982). 또한 편식 외에도 아침 결식, 불규칙한 식

사시간, 과식, 빠른 식사속도 등의 바람직하지 못

한 식행동이 아동의 성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이 우려되어 왔다(Paik JJㆍLee 

HS 2004).

식생활과 인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식생활이 인성, 정서발달, 성격, 과잉행동장애 등

에 다양한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았고(Choi JYㆍLee SS 2009 ; Her ES 등 2008 

; Lee JKㆍRhie SG 2008 ; Her ES 등 2007), 유아

를 대상으로는 성격,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Kim NHㆍKim MY 

2010 ; Joo N 등 2006 ; Kim KAㆍShim YH 1995a 

; Kim KAㆍShim YH 1995b ; Moon SJㆍLee MH 

1987)가 보고된 바 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영양

상태와 인지ㆍ인성발달의 관계(Chung HKㆍPark 

SS 1995 ; Lee KY 등 1986 ; Kim SHㆍKim SH 

1983), 비교적 최근에는 식품기호 또는 식행동과 

성격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Choi KM 등 

2008 ; Paik JJㆍLee HS 2004)가 수행되어 왔으나, 

오늘날의 식생활 변화가 그들의 신체적 건강상태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수행된 연구의 양에 비하

면 정신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부 초등학교 6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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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식습관과 자연식품 또는 가

공식품의 섭취 패턴, 충동 및 공격적인 성향에 대

해 조사ㆍ분석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의 최근의 식행

동 양상이 그들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도시 지역 

초등학교 3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6학년 학생들

을 대상으로 식습관 및 식품 섭취 실태와 충동성 

및 공격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6학년 담임선생님들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으며, 담임선생님들의 안내 하

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유도하였다. 총 1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

한 답변을 포함한 20부를 제외하고 10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 도구 및 연구 내용

대상 학생들의 식습관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

로 수행된 식습관 관련 연구들(Kim SAㆍLee BH 

2008 ; Yon MY 등 2008 ; Lee JEㆍJung IK 2005)

을 토대로 규칙적인 식사, 식사형태, 아침식사, 운

동습관, 외식습관 등과 같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

해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한 식습관 관련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조사한 후 점

수화 하였다. 좋지 않은 식습관의 경우에는 역코

딩 하여 전체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

의 식습관이 좋은 것을 의미하도록 분석하였다.

대상 학생들의 식품 섭취 실태는 식품성분표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6)를 토대로 

현화진 등(2007)이 분류한 18개의 식품군(곡류, 

감자류 및 전분류, 당류, 두류, 견과류 및 종실류, 

채소류, 버섯류, 과일류, 육류, 난류, 어패류, 해조

류, 우유류, 유지류, 음료 및 주류, 조미료류, 기타 

가공식품류, 패스트푸드류) 중에서 유지류와 조

미료류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 중에 사용이 되므

로 초등학생들이 섭취 빈도를 대답하기에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외하였으며, 최근 가

공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초등학생들의 가공

식품 섭취 빈도가 높은 것(보건복지부 2006)을 고

려하여 기타 가공식품류는 가공식품(햄, 맛살, 어

묵, 소시지 등), 과자류(과자, 쿠키, 케이크 등), 인

스턴트식품(라면, 스프 등)으로 좀 더 세분하여 

총 19개의 식품군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각 

식품군에 대해 섭취 빈도를 ‘거의 매일 먹는다’, 

‘자주 먹는다’, ‘보통이다’, ‘가끔 먹는다’, ‘거의 

먹지 않는다’ 중에 선택하도록 한 후, ‘거의 매일 

먹는다’는 5점, ‘거의 먹지 않는다’는 1점으로 1점

에서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각 식

품군의 점수가 높을수록 섭취 빈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대상 학생들의 충동성 검사는 관련된 여러 논

문들(이주식 2002 ; 조해연 2002 ; 박성혜 2001)을 

토대로 김선철(2007)이 수정ㆍ보완하여 인지 충

동성, 운동 충동성, 무계획 충동성을 측정하는 총 

7개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한 검사지를 그대로 사

용하였다. 공격성 검사 또한 관련 연구들(안혜숙 

2002 ; 한혜영 2001)을 토대로 초등학생 고학년에 

맞게 재구성한 것을 수정하여 신체적 공격성, 분

노, 언어적 공격성의 3가지 측면을 측정하는 총 

6개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한 김선철(2007)의 검

사지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충동성과 공격성 모

두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충동성과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설문지는 학생들이 이해하

고 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쉬운 문장으로 작성

하였으며, 6학년 아동 일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

를 실시한 후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였다.

3. 자료의 처리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4.0ver.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대상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중 신장과 체중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부모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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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Total Male Female t or χ²

Sex 100(100.0)
1)

53(53.0) 47(47.0) -

Height(㎝) 152.5±6.8
2)

151.8±7.2 153.2±6.2 0.329
3)

Weight(㎏) 43.8±7.7 44.3±8.4 43.2±7.0 0.651
3)

Father's age

30～39 10(10.0) 6(11.3) 4(8.5)

0.756
4)40～49 78(78.0) 40(75.5) 38(80.9)

50～60 11(11.0) 6(11.3) 5(10.6)

60＜ 1(1.0) 1(1.9) 0(0.0)

Mother's age

30～39 30(30.0) 18(34.0) 12(25.5)

0.55140～49 67(67.0) 33(62.0) 34(72.3)

50～60 3(3.0) 2(3.8) 1(2.1)

Father's job

Laborer 9(9.0) 6(11.3) 3(6.4)

0.088

Technical worker 22(22.0) 8(15.1) 14(29.8)

Self-employed 18(18.0) 9(17.0) 9(19.1)

Office job 30(30.0) 15(28.3) 15(31.9)

Service job 8(8.0) 5(9.4) 3(6.4)

Specialized job 8(8.0) 8(15.1) 0(0.0)

No job 0(0.0) 0(0.0) 0(0.0)

Others 5(5.0) 2(3.8) 3(6.4)

Mother's job

Laborer 1(1.0) 0(0.0) 1(1.0)

0.451

Technical worker 2(2.0) 2(3.8) 0(0.0)

Self-employed 17(17.0) 9(17.0) 8(17.0)

Office job 20(20.0) 9(17.0) 11(23.4)

Service job 13(13.0) 8(15.1) 5(10.6)

Specialized job 9(9.0) 7(13.2) 2(4.3)

Housewife 28(28.0) 14(26.4) 14(29.8)

Others 10(10.0) 4(7.5) 6(12.8)

No. of family 

members

2 1(1.0) 1(1.9) 0(0.0)

0.440

3 12(12.0) 8(15.1) 4(8.5)

4 57(57.0) 31(58.5) 26(45.6)

5 23(23.0) 11(20.8) 12(25.5)

6≤ 7(7.0) 2(3.8) 5(10.6)

House type

Apartment 65(65.0) 34(64.2) 31(66.0)

0.885
House 27(27.0) 15(28.3) 12(25.5)

Town house 5(5.0) 3(5.7) 2(4.3)

Others 3(3.0) 1(1.9) 2(4.3)

1) N(%)

2) Mean±SD

3)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4) Analyzed by χ² test

령, 직업, 가족수와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은 빈도

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대상 학생들의 식

습관, 식품 섭취 실태, 충동성 및 공격성 정도는 

점수화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남ㆍ녀 

학생간의 차이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고, 

식습관 및 식품 섭취 실태와 충동성 및 공격성 간

의 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유의

수준은 P<0.05로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들은 전체 100명 중에서 남학생 

53명(53.0%), 여학생 47명(47.0%)으로 구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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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cores of dietary habits of the subjects

Total Male Female t
2)

I eat meals at regular time. 4.05±0.87 4.00±0.96
1)

4.11±0.76 -0.609

I enjoy my meal. 3.95±0.83 3.94±0.99 3.96±0.75 -0.084

I eat slowly. 3.67±1.07 3.34±1.09 4.04±0.93 -3.442
**

I eat with my family. 3.50±1.19 3.55±1.23 3.45±1.16 0.418

I eat breakfast every day. 4.09±1.15 4.04±1.21 4.15±1.08 -0.482

I exercise every day. 3.46±1.19 3.77±1.20 3.11±1.09 2.894
**

I eat a balanced diet that consists of boiled rice, 

soup, and more than 2 side dishes.
4.31±0.92 4.38±0.88 4.23±0.96 0.778

I try to eat a low-salt diet. 3.14±1.07 3.11±1.07 3.17±1.09 -0.264

I eat various dishes. 3.51±1.08 3.70±1.05 3.30±1.08 1.877

I watch TV or read a book during having a meal. 3.16±1.36 3.06±1.34 3.28±1.39 -0.805

I eat out frequently. 3.54±1.09 3.58±1.08 3.49±1.10 0.437

I usually eat a light meal such as cornflake, 

bread, milk and so on.
3.55±1.23 3.49±1.22 3.62±1.24 -0.513

Mean 3.66±0.51 3.66±0.54 3.65±0.47 -0.164

1) Mean±SD
2)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p<0.01

고, 평균 신장은 남학생 151.8±7.2㎝, 여학생 

153.2±6.2㎝, 평균 체중은 남학생 44.3±8.4㎏, 여

학생 43.2±7.0㎏으로 두 변인 모두 남녀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모의 연령을 보면 아버지는 40대가 78.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40대가 

67.0%, 30대가 30.0%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

녀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직업의 경우 

아버지는 사무관리직 30.0%, 기능직 22.2%, 자영

업 18.0% 등으로 조사되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 

28.0%, 사무관리직 20.0%, 자영업 17.0% 등으로 

조사되어 맞벌이 가정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구성원의 수는 4명 57.0%, 5명 23.0%, 3명 

12.0%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주거형태는 아파트 

65.0%, 단독주택 27.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은 남녀 

학생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식습관 실태

조사 대상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식습관 실태

는 <Table 2>와 같다. 각 항목별로 분석하였을 때 

“밥과 국, 반찬이 2가지 이상 갖춰진 균형잡힌 식

사를 한다.”가 4.31±0.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 4.09±1.15점, 

“식사 시간은 규칙적이다.” 4.05±0.87점으로 평균 

4점 이상의 점수를 얻은 반면, “식사를 하면서 TV

를 보거나 책을 읽는다.” 3.16±1.36점, “음식은 싱

겁게 먹는다.” 3.14±1.0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식습관 점수는 전체 평균 

3.66±0.51점으로 ‘그저 그렇다’에서 ‘그렇다’ 정

도의 응답을 보여, 대상 학생들의 전반적인 식습

관이 보통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에 따른 식습관 점수를 보면 남녀 학생 간

에 응답에 차이를 보인 항목은 “음식을 천천히 먹

는다.”의 경우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좋은 식습관

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p<0.01) 반면 

“매일 운동을 한다.”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0.01).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들에서 식사 속도와 관련하여 남녀 간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

(Kim EJㆍYang KM 2011 ; Lee JEㆍJung IK 

20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닐지라도 대

부분의 선행 연구들(Jung KA 2012 ; Kim SAㆍ

Lee BH 2008)에서 남학생 보다 여학생들이 식사

를 천천히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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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frequency of having natural and processed foods by the subjects

Foods Total Male Female t2)

Natural

Foods

Grains 4.63±0.66 4.60±0.69
1)

4.66±0.64 -0.419

Potatoes & sweet potatoes 2.58±1.08 2.57±1.07 2.60±1.12 -0.136

Meat 3.02±0.89 3.08±0.90 2.96±0.88 0.662

Eggs 3.20±0.93 3.18±0.00 3.23±0.87 -0.342

Fish 3.06±0.92 3.11±1.01 3.00±0.89 0.613

Beans 3.46±1.07 3.38±1.15 3.55±0.97 -0.821

Milk & milk products 3.87±0.96 3.87±0.94 3.87±0.99 -0.023

Nuts 2.80±1.09 2.85±1.18 2.74±0.99 0.475

Vegetables 3.54±1.12 3.55±1.15 3.53±1.11 0.067

Sea foods 2.95±1.06 2.91±1.04 3.00±1.08 -0.443

Mushrooms 2.79±1.08 2.87±1.144 2.71±0.35 0.768

Fruits 4.03±0.94 3.81±1.02 4.28±0.77 -2.588
*

Total 3.41±0.51 3.39±0.56 3.43±0.46 -0.360

Processed 

foods

Fast foods

(Hamburger, Pizza, Fried chicken, etc.)
2.20±0.93 2.13±0.94 2.28±0.93 -0.772

Confectionaries

(Cakes, Cookies, Snacks, etc)
2.74±1.12 2.66±1.19 2.83±1.03 -0.756

Soda drinks(Sider, Coke, etc.) 2.60±1.13 2.85±1.10 2.32±1.11 2.400
*

Sweets(candies, chocolates, jelly, etc.) 2.79±1.11 2.68±1.16 2.91±1.06 -1.058

Instant foods

(instant noodles, instant soups, etc)
2.77±1.04 2.85±.99 2.68±1.11 0.803

Others(Omuk, Ham, Sausage, etc.) 3.24±1.10 3.25±1.07 3.23±1.15 0.051

Total 2.73±0.80 2.74±0.81 2.71±0.80 0.164

1) Mean±SD

2)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p<0.05

동습관에 대해서도 남녀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있으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운동을 자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on MY 등 2008). 이

외의 다른 항목에 있어서는 남녀 학생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전체 식습관 점수

도 남학생 3.66±0.54점, 여학생 3.65±0.47점으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식품 섭취 실태

대상 학생들의 식품 섭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자연식품의 경우 전체 평균 

3.41±0.51점, 남학생 3.39±0.56점, 여학생 3.43±0.46

점으로 ‘보통으로 섭취한다.(2～3회/주)’ 정도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남녀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섭취 빈도가 

높은 식품류는 곡류(4.63±0.66점)와 과일류

(4.03±0.94점)였고, 상대적으로 섭취 빈도가 낮은 

식품류는 감자 및 고구마류(2.58±1.08점), 버섯류

(2.79±1.08점), 해조류(2.95±1.06점) 등으로 조사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남녀 학생 간에 크게 다르

지 않았다. 각 식품류별로 성별에 따른 섭취빈도

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을 때 과일류 섭취 빈

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남학생(3.81± 

1.02점) 보다 여학생(4.28±0.77점)의 과일 섭취 빈

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반면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 2.73±0.80점, 남

학생 2.74±0.81점, 여학생 2.71±0.80점으로 자연

식품 보다는 평균 섭취 빈도가 낮았고, 남녀 성별

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각 식품류 

별로 비교하였을 때는 탄산음료의 경우 남학생

(2.85±1.10점)이 여학생(2.32±1.11점) 보다 유의하

게 섭취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5).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Cho EA 등

(2010)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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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impulsiveness score of the subjects

Total Male Female t
2)

I don't care about anything when I get angry. 2.49±1.29 2.64±1.32
1)

2.32±1.25 1.250

There are times when I act out on a whim. 2.76±1.21 2.81±1.14 2.70±1.28 0.450

There are times when I can't control my heart. 2.59±1.27 2.68±1.21 2.49±1.35 0.743

There are times when I rave like a madman. 2.16±1.14 2.11±1.16 2.21±1.14 -0.433

There are times when I shout without even realizing it. 2.65±1.36 2.49±1.34 2.83±1.37 -1.250

There are times when I want to abuse hard sometimes. 2.94±1.25 2.98±1.26 2.89±1.26 0.347

I get angry immediately if I hear unpleasant words. 2.55±1.28 2.53±1.35 2.57±1.21 -0.179

Total 2.59±0.95 2.60±0.93 2.57±0.99 0.167

1) Mean±SD

2)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Table 5> The aggression score of the subjects

Total Male Female t
2)

Sometimes I can't bear that I feel like giving a person socks. 2.48±1.17 2.74±1.15
1)

2.19±1.14 2.381
*

I can hit somebody if I get angry. 3.00±1.27 3.19±1.14 2.79±1.25 1.676

I will hit the person if somebody hits me. 3.48±1.05 3.58±1.06 3.36±1.03 1.063

I am willing to use violence, if it is necessary to maintain my 

rights.
2.72±1.20 2.98±1.10 2.43±1.25 2.367

*

I will fight against the person, if somebody gets me in trouble. 2.87±1.17 3.04±1.13 2.68±1.20 1.534

Some of my friends think that I have a quick temper. 2.47±1.18 2.57±1.23 2.36±1.11 0.866

Total 2.83±0.81 3.01±0.79 2.63±0.78 2.419
*

1) Mean±SD

2)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p<0.05

이나 과일음료를 섭취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

다고(p<0.01) 보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

고, 이러한 섭취 빈도의 차이는 과일 섭취와 건강

의 관계에 관련된 영양지식이 남학생보다 여학생

이 더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Jung KA 

2012). 반면 라면, 튀김류, 패스트푸드의 섭취 빈

도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

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으나(Yon MY 등 2008)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고, 본 연구에서 남녀 간의 섭취 빈도에 있어

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탄산음료

의 경우 선행 연구들에서 탄산음료만 따로 분류

하여 분석한 연구가 없어 경향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대상자의 충동성 및 공격성

대상 학생들의 충동성 및 공격성 정도 조사 결

과는 <Table 4>와 <Table 5>에 제시하였다.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저연령화(Ji ESㆍJang 

MH 2010)에 따라 성격 형성이나 인성 발달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가해 학생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의 하

나가 충동성과 공격성이 높은 것이라고 한다. 충

동성은 우리 일상행동의 특징을 결정하는 주요한 

성격특징의 하나로 반응속도가 빠르고 행동에 대

한 제지나 미래 상황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지 못

하는 계획 능력의 결여, 그리고 위험이나 불이익

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작한 행동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성격으로 행동을 취

하기 전에 심사숙고를 덜 하는 경향성이라 하였

다(김선철 2007). 한편 공격성은 폭력성이란 용어

와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뜻도 동일하

게 해석된다. 공격성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정

의(김선철 2007 ; Dollard J & Miller NE 1939)를 

정리해 보면 타인에게 상처를 가할 목적으로 일

어나는 신체적, 언어적 행동 및 위협적인 자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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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 among dietary habits, impulsiveness and aggression

Dietary habits Impulsiveness aggression

I eat meals at regular time. -0.069 -0.032

I enjoy my meal. 0.127 0.068

I eat slowly. -0.081 -0.277
**

I eat with my family. -0.032 -0.158

I eat breakfast every day. -0.169 -0.128

I exercise every day. 0.105 0.097

I eat a balanced diet that consists of boiled rice, soup, and more than 

2 side dishes. 
-0.220

*
-0.188

I try to eat a low-salt diet. -0.066 -0.190

I eat various dishes. 0.129 0.105

I watch TV or read a book during having a meal. 0.129 0.200

I eat out frequently. 0.307
**

0.289
**

I usually eat a light meal such as cornflake, bread, milk and so on. 0.307
**

0.287
**

Total -0.195 -0.279
**

*
p<0.05, 

**
p<0.01

어 태도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서를 

의미한다(Ji ESㆍJang MH 2010 ; Han SSㆍKim 

KM 2006).

최근 청소년들의 충동성과 공격성이 증가하고 

있는 한 원인으로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은 줄어들고 정보통신매

체의 발달과 더불어 게임기, 컴퓨터, 스마트폰의 

확산이 주목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

어 왔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선철(2007)

의 연구에 의하면 충동적인 행동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공격성

의 경우에는 학년과 성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남학생이 여학생 보

다 공격적 행동 성향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

였다(p<0.001). 김선철(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검사지를 사용한 본 연구에서도 초등

학교 6학년인 학생들의 충동성 점수는 전체 평균 

2.59±0.95점,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2.60±0.93

점과 2.57±0.99점으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반면 공격성 점수는 전체 평균 

2.83±0.81점이었고, 남학생 3.01±0.79점, 여학생 

2.63±0.78점으로 남학생의 공격성 점수가 유의하

게 높은 것(p<0.05)으로 분석되어 같은 결과를 보

여주었다. 한편 다른 검사 도구를 사용한 Ji ES과 

Jang MH(2010)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공격

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여 다양한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좀 더 연구가 수행될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

5. 식습관과 충동성 및 공격성의 상관관계

대상 학생들의 식습관 점수와 충동성 및 공격

성 점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식습관을 측정하는 항목 중 ‘밥과 국, 반찬이 

2가지 이상 갖춰진 균형잡힌 식사를 한다.’는 충

동성 점수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p<0.05)가 있

었고, ‘외식을 자주 한다.’와 ‘식사를 콘플레이크, 

빵, 우유 등 간편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충

동성 점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p<0.01)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식습관과 공격성 정

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음식을 천천히 먹

는다.’가 공격성 점수와 음의 상관관계(p<0.01)가 

있었고, 충동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외식을 자주 

한다.’와 ‘식사를 콘플레이크, 빵, 우유 등 간편식

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공격성 점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p<0.01)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한편 총 식습관 점수와 충동성 점수 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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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공격성 점수와는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01).

본 연구에서 식습관은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으며, 충동성과 공격성의 경우

에는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성향이 높음을 의

미하도록 분석되었으므로, 식습관 점수와 공격성 

점수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나쁜 식습관과 공격성 성향이 높은 것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식사를 천천히 한

다.’나 ‘밥과 국, 반찬이 2가지 이상 갖춰진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와 같은 좋은 식습관은 각각 

공격성, 충동성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

고, ‘외식을 자주 한다.’와 ‘식사를 콘플레이크, 

빵, 우유 등 간편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와 같

은 나쁜 식습관의 경우에는 충동성 및 공격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것은 매우 주

목할 만하다.

유아 및 초ㆍ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식생활과 인성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보면 

식생활이 인성, 정서발달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민경수 2005). Potigieter 

M & Everitt V(1950)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식습관이 좋지 않은 어린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점이라

고 지적한 바 있고, Wallen R(1945)도 식품 혐기

율로써 그 사람의 사회적 부적응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여 식습관과 사회적 적응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배세정 2004). Yi 

HJ와 Chyun JH(1989)의 유아를 대상으로 식습관

과 성격특성 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에서는 활

동성, 사회성, 책임성, 사려성, 우월성이 높을수록 

식습관 점수가 높게 나타나 올바른 식습관 형성

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 즉 정서발

달에 좋은 영향을 주며 성격형성에도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식습

관과 성격특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김석조(2000)

와 이희숙(2003)도 좋은 식습관과 바람직한 성격 

특성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

한 바 있으며, 이영미(1986)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생활 행동이 불량한 경우 충동성

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 한 바 있다(Moon 

SJㆍLee MH 1987).

이상과 같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아동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성, 책임감 

등의 바람직한 인성발달과 상관이 있으며, 충동

성이나 공격성과 같은 성격 형성에도 관계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아동들이 올바른 인격

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시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

요가 있다.

6. 식품 섭취 실태와 충동성 및 공격성의 

상관관계

대상 학생들의 식품 섭취 실태와 충동성 및 공

격성 점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7>

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사된 19 종류의 식품군 중 우유 및 유제품,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치킨 등), 과자류(케이

크, 쿠키, 스넥 등), 탄산음료(사이다, 콜라 등), 당

류(사탕, 초콜릿, 젤리 등), 인스턴트식품(라면, 스

프 등), 기타 (어묵, 햄, 소시지 등) 가공식품의 높

은 섭취 빈도는 충동성 및 공격성 점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격성의 원인 중 본능설에 의하면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생기는 에너지는 끊임없이 공격적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 공격적 에너지는 격렬한 

활동이나 놀이와 같은 사회적으로 허용된 형태로 

해소되기도 하고 타인을 다치게 하는 행위, 싸움, 

기물파괴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형태로 해소될 수도 있다고 하여 공격성과 음식 

섭취와의 관계를 제시한 바 있다(김선철 2007 ; 

Bandura A 1973).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도 초등

학생들의 바람직한 식품 기호도가 좋은 인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으

며(민경수 2005), 구체적으로는 채소, 과일 섭취

(배세정 2004 ; 이희숙 2003), 해조류, 버섯류 섭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식품섭취와 충동성 및 공격성 199

<Table 7> Correlation among foods intake, impulsiveness and aggression

Food groups Impulsiveness aggression

Natural foods

Grains -0.038 -0.026

Potatoes & sweet potatoes 0.117 -0.033

Meat 0.104 0.099

Eggs 0.187 0.170

Fish 0.170 0.091

Beans -0.032 -0.025

Milk & milk products 0.257
**

0.220
*

Nuts 0.037 0.018

Vegetables -0.069 -0.144

Sea foods 0.027 -0.057

Mushrooms -0.037 -0.126

Fruits -0.043 -0.174

Processed foods

Fast foods(Hamburger, Pizza, Fried chicken, etc.) 0.440
**

0.374
**

Confectionaries(Cakes, Cookies, Snacks, etc.) 0.580
**

0.488
**

Soda drinks(Sider, Coke, etc.) 0.547
**

0.571
**

Sweets(candies, chocolates, jelly, etc.) 0.472
**

0.384
**

Instant foods(instant noodles, instant soups, etc.) 0.436
**

0.522
**

Others(Omuk, Ham, Sausage, etc.) 0.432
**

0.422
**

*
p<0.05, 

**
p<0.01

취(Zuckerman MD et al 1986)는 바람직한 성격 

특성과 관계가 있으며, 육류 섭취(김기남 1983 ; 

Sadalla E & Burroughs J 1981)는 지배적이고 공

격적인 성격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일, 채소, 해조류, 버

섯류 섭취와 충동성 또는 공격성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볼 수 없었다. 반면 우유 

및 유제품 섭취는 충동성(p<0.01) 및 공격성

(p<0.05) 점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는데, Gray GE(1987)의 연구에서

도 유제품과 칼슘군이 대상자들의 충동성 및 활

동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여 본 연

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상과 같이 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하면 자연

식품으로 분류한 모든 식품의 섭취 빈도는 충동

성이나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던 반면, 가공식품으로 분류한 모든 식품의 

섭취 빈도는 충동성 및 공격성 점수와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상관관

계 정도도 r=0.4～0.6의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아동 및 청소년들이 예전에 비해 

높은 식품 구매력을 갖추고 있으며 가정이 아닌 

밖에서 스스로 식품을 선택 및 구매하여 섭취하

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패스

트푸드, 과자류, 탄산음료, 당류 등의 가공식품의 

섭취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본 연구 결과

는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몇몇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Pollitt E(1994)는 청소년

들이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을 먹으면서 음

식을 먹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졌고, 이는 청소년

들이 가지고 있는 충동성과 상호작용하여 자기조

절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Her ES 등 2007). 

Joo N 등(2006)은 피자, 햄버거, 후라이드 치킨, 

탄산음료, 초콜릿, 사탕, 캬라멜류의 섭취가 과잉

행동 양상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서영선(1992)은 청소년들의 가공식품 기호도와 

그들의 충동성이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청소년 범죄자들의 식사내용을 

분석한 결과(Gray GE 1987)에 의하면 과잉행동

증이 일종의 식품에 대한 과민반응 증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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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rrelation of the total scores of dietary habits and food intake and impulsiveness and aggression

Variables Impulsiveness aggression

Total score of dietary habits -0.195 -0.279
**

Frequency of having natural foods 0.077 -0.028

Frequency of having processed foods 0.646
**

0.614
**

**

p<0.01

정제당류 및 탄산음료, 즉석 간이식품의 섭취가 

많을수록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경향이 있으며, 

자연식품을 많이 사용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이

들의 충동성과 공격성이 교정되었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Table 8>과 같

다. 대상 학생들의 좋은 식습관은 그들의 공격성

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r=-0.279, 

p<0.01), 자연식품의 섭취 빈도는 충동성 및 공격

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던 반면, 가공식품 

섭취 빈도에 대한 전체 평균 점수는 충동성

(r=0.646, p<0.01) 및 공격성(r=0.614, p<0.01)과 

유의하게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고, 가공식

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은 그들의 바람직한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 개인의 식습관과 성격은 둘 다 변화하기 힘

든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성장기에는 변화의 가

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교육을 통하여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과 성격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

가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잘못 형성된 

식습관과 바람직하지 못한 성격 성향을 이 시기

에 바로 잡아 주지 않으면 교정이 더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건강문제나 사회문제를 치료하는 비용 

또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동들이 신

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은 아

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춘천 지역 초등학교 3개교의 6

학년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 및 식품 섭취 

실태와 충동성 및 공격성 정도를 조사하여 이들

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최근 초등학교 

아동들의 식생활 양식의 변화가 그들의 성격 특

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한 

식습관 문항 중 “밥과 국, 반찬이 2가지 이상 갖춰

진 균형잡힌 식사를 한다”가 4.31±0.96점으로 가

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식사 시간은 규칙적이

다.” 4.05±0.87점,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 

4.09±1.15점으로 평균 4점 이상의 점수를 얻은 반

면, “음식은 싱겁게 먹는다.” 3.14±1.07점, “식사

를 하면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다.” 3.16±1.36

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음식을 천천히 먹는다.”의 경

우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고(p<0.01), “매일 운동을 한

다.”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p<0.01) 전체 식

습관 점수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식품 섭취 실태를 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섭취 빈도가 높은 식품류

는 곡류(4.63±0.66점)와 과일류(4.03±0.94점)였고, 

상대적으로 섭취 빈도가 낮은 식품류는 감자 및 

고구마류(2.58±1.08점), 버섯류(2.79±1.08점), 해

조류(2.95±1.06점) 등으로 조사되었다. 각 식품류

별로 성별에 따른 섭취 빈도의 차이를 보면 과일

류의 경우 남학생(3.81±1.02점) 보다 여학생

(4.28±0.77점)의 섭취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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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탄산음료의 경우에는 남학생(2.85±1.10

점)이 여학생(2.32±1.11점) 보다 유의하게 섭취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5).

대상 학생들의 충동성 점수는 전체 평균 

2.59±0.95점,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2.60±0.93

점과 2.57±0.99점으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

가 없었던 반면, 공격성 점수는 전체 평균 

2.83±0.81점이었고, 남학생 3.01±0.79점, 여학생 

2.63±0.78점으로 남학생의 공격성 점수가 유의하

게 높았다(p<0.05). 이러한 충동성 및 공격성은 

그들의 식습관 및 식품 섭취 실태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습관의 경우 ‘식사를 

천천히 한다.’나 ‘밥과 국, 반찬이 2가지 이상 갖

춰진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와 같은 좋은 식습

관은 각각 공격성, 충동성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가 있었고, ‘외식을 자주 한다.’와 ‘식사를 콘플

레이크, 빵, 우유 등 간편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

다.’와 같은 나쁜 식습관의 경우에는 충동성 및 

공격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

나 전체 식습관 점수는 공격성에서만 유의한 음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식품 섭취 실태와

의 관계에서는 자연식품으로 분류된 우유 및 유

제품 섭취와 모든 가공식품의 섭취 빈도가 충동

성 및 공격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p<0.01).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좋은 식습

관을 갖는 것은 공격성 정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가 있고, 가공식품의 섭취 빈도가 높은 것은 

충동성 및 공격성 정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가 있으므로, 올바른 식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

하고,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은 초등학생

들의 바람직한 성격 형성 및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춘천 지역의 일부 초등학교 학

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표본 수도 100명밖

에 되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며, 학생들의 충동성 및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환경적 요인을 배제하

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많

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충동성 및 공격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생활 요인을 포함한 다

른 환경적 요인들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

가 수행되기를 제안한다.

한글 초록

춘천 지역 초등학교 6학년 아동 100명을 대상

으로 식습관 및 식품 섭취 실태와 충동성 및 공격

성 정도를 조사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식습

관 문항 중 “밥과 국, 반찬이 2가지 이상 갖춰진 

균형잡힌 식사를 한다”가 4.31±0.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식사를 하면서 TV를 보거

나 책을 읽는다.” 3.16±1.36점으로 가장 낮은 점

수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음식을 

천천히 먹는다.”의 경우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좋

은 식습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p<0.01), “매일 운동을 한다.”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나(p<0.01) 전체 식습관 점수는 성별에 따

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식품 섭취 실태를 보면 

과일류의 경우 남학생(3.81±1.02점) 보다 여학생

(4.28±0.77점)의 섭취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p<0.05), 탄산음료의 경우에는 남학생(2.85±1.10

점)이 여학생(2.32±1.11점) 보다 유의하게 섭취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5). 대상 학

생들의 충동성 점수는 전체 평균 2.59±0.95점, 남

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2.60±0.93점과 2.57±0.99점

으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공

격성 점수는 전체 평균 2.83±0.81점이었고, 남학

생 3.01±0.79점, 여학생 2.63±0.78점으로 남학생

의 공격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5). 식습

관 평균 점수는 충동성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공격성에서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0.279, p<0.01). 식품 섭취 실태와의 관

계에서는 자연식품으로 분류된 우유 및 유제품 

섭취와 모든 가공식품의 섭취 빈도가 충동성 및 공

격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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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체 가공식품의 섭취 빈도는 충동성(r=0.656, 

p<0.01) 및 공격성(r=0.614, p<0.01)과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올바른 식습

관을 갖고 가공식품의 섭취 빈도를 낮추는 것은 

아동의 성격 형성 및 인성 발달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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